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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(금)부터 9월 23일(수)까지 입법 

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(UN)에서 마약류·원료물질로 지정한

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·원료물질로

추가 지정하고,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

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.

* 원료물질 :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

사용되는 물질

* 임시마약류 :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

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·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

□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≪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≫

○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원료물질 추가 지정(안 별표 2, 3, 4, 6 및 8)

- (마약)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‘크로토닐펜타

닐’과 ‘발레릴펜타닐’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

게 대응하기 위해 ‘펜타닐 유사체’가 추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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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향정신성의약품)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‘3시-이’,

‘메트암네타민’, ‘티-비오시-3,4-엠디엠에이’, ‘프로린탄’, 일본에서 

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‘레미마졸람’ 등 총 5종이 추가됩

니다

- (원료물질)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‘엠에이피에이’가 

추가됩니다.

≪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≫

○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‘행정정보 공동이용’으로 확인

(안 제10조, 별지 제5호서식)

-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‘약사 면허증 사본’을 

제출해야 하나,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‘행정정보 공동이용’으로 

면허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이 생략됩니다.

○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(안 제47조제2항)

-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‘허가(지정) 후 1년 이내’에서 

‘허가(지정) 전 후 1년 이내’로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

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

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,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

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

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